
페라이트 마그네트 수출 활기
엔고로 78.6% 늘어 … 미·일·EC 등 시장다변화 추세

엔고에 따라 공업용 자석인 페라이트 마그네트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.

태평양금속·쌍용양회·동국합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라이트의 수출은 최대시장인 일본의 엔화

강세에 힘입어 1 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.6% 증가한 2 1 3 0만달러를 기록했다.

페라이트 마그네트(Ferrite Magnet)는 제철소의 부산물인 산화제이철을 원료로 생산되는 공업용 자

석으로 스피커를 비롯 자동차용 모터·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된다.

1 0월말 현재 지역별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 4 0 %나 늘어난 4 4 0만달러를 비롯, 중국수출이 지난해

전체실적보다 2 0배 이상 증가한 3 4 0만달러를 기록했다.

이밖에 E C수출이 36.6% 늘어난 3 1 0만달러, 말레이지아수출은 46.3% 증가한 3 1 0만달러를 각각 기록

했다.

국내최대 수출기업인 태평양금속(대표 김기룡)은 국내 가전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페라이트 수출

을 월 7 0만달러 수준으로 조절, 연말까지 8 5 0만달러를 수출하고 9 4년에도 비슷한 물량을 수출할 방

침이다.

쌍용양회(대표 우덕창)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에서 축적한 원료조성 및 소성분야의 노하우를 활용,

지난해 6월부터 페라이트의 독자생산에 나서 올해 수출목표를 4 0 0만달러로 잡고 있다.

쌍용양회는 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말레이지아·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편중됐던 수출시

장을 엔고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일본과 미국·EC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. 이런 노력에 따라 올

들어 세계적 대형스피커 생산기업인 마쓰시타·파이오니아·온쿄 등에 수출을 시작했고 내년 수출

목표를 7 0 0만달러로 정했다.

지난 9 0년 9월부터 페라이트 생산에 들어간 동국합섬(대표 백성기)은 내년부터 자동차 D C모터용 페

라이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방침이다.

한편 일본의 페라이트 생산업계는 엔화강세에 따라 스피커용 페라이트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

국내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.

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의 생산규모를 월 3 0 0톤에서 6 5 0톤으로, 히타치는 말레이지아 공장

의 생산량을 월 1 0 0톤에서 4 0 0톤으로 증설할 예정이며, TBK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할 방침으로

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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